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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인구의 1/3이 비만인 미국, 비만은 당뇨로

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뇨병환자가 많다. 하

지만, 미국보다살찐사람이훨씬적은우리나라

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당뇨병환자가 급증하고

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비만과 함께 오는 서구형

당뇨와 달리 마른 사람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

적지 않기 때문이다. 즉 그다지 살이 찌지 않아

도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. 서양인 당뇨병

환자의 90%는 비만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당뇨

병환자의 40% 가량은 비만이 아니다. 이처럼

서양인처럼 뚱뚱하지도 않고 지방섭취가 더 적

은데도 당뇨병환자가 많은 것은 한국인이 당뇨

에더취약하기때문이다. 체중이정상이라도복

부비만이 있으면 당뇨 위험이 높은데, 한국인은

서양인보다 같은 허리둘레라도 내장 지방이 좀

더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. 또 같은

내장 지방이라도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나쁜 물

질들이 좀 더 많이 배출돼 인슐린의 기능을 떨

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결국 한국인은

정상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으면 서양인보다

당뇨에걸릴위험이훨씬높은것이다. 서양인의

복부비만기준은 40인치가넘지만, 한국인은 35

인치 이상이면 복부비만 관련 대사 합병증이 급

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남자는 35인치 이상, 여

자는31인치이상이면복부비만으로진단한다. 

한국인은 체질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

비 능력도 떨어져 있다.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

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

비를 늘려주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

수있다. 하지만한국인은서양인보다인슐린분

비 능력이 약해 더 쉽게 당뇨로 진행하는 것이

다. 이는소형차와대형차의비유로쉽게이해할

수 있다. 티코 엔진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인이

한국인당뇨병환자의특징

비만하지않은
당뇨병환자많아

체질적으로
약한인슐린분비기능

생활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동물성 지방의 섭취

가 늘고 운동이 부족해져 그랜저 차제를 지니게

된것이다. 그러니자연스럽게문제가생길수밖

에 없다. 결국 차체의 무게를 줄여 엔진에 부담

이 덜 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. 무엇보다 적게

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

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. 단 것을 많이

먹으면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

다. 하지만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에 걸리

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동물성 지방의 섭

취와 이로 인한 복부비만이다. 한국인이 서양인

에 비해 당뇨에 취약한 만큼 무엇보다 복부비만

이생기지않도록미리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. 

당뇨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하면

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. 우리나라가 OECD

국가 중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원인

은 바로 당뇨관리가 부실해 합병증이 그만큼 많

이생기기때문이다. 당뇨는합병증이생기기전

까지는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으로 생각하지

않는경향이있는데, 통증이없다고해서방치하

다가는 갑자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. 당뇨 합

병증은 크게 심장과 뇌에 나타나는‘대혈관 합

병증’과콩팥과 눈, 그리고말초혈관에나타나는

‘소혈관 합병증’으로 나뉜다. 환자의 생명을 위

협하는것은뇌졸중, 심장병으로이어지는‘대혈

관 합병증’이다. 따라서 당뇨병환자는 혈당조절

이외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심장검사와 경동맥

초음파가 필요하고, 꾸준한 콜레스테롤 관리가

필요하다. 또눈에생기는합병증을미리점검하

기 위한 망막검사와 발에 상처가 생겨 발이 썩

는것을막기위한꾸준한발관리가필수적이다.

당뇨는 완치는 어렵지만, 꾸준히 관리하고 검진

을 받으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다스릴 수

있다.

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당뇨병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5백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70년대 50만 명 수준이던 당뇨병환자가 30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. 이런 추세라면 15

년 뒤인 2020년경에는 당뇨병환자가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말 그대로 '당뇨 대란'이

온 것이다. 더욱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4.7 명으로 회원국 평균 13.4 명의 2.5배

나 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. 당뇨병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지만, 무엇보다

당뇨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이다. 게다가 한국인은 체질적으로도 당뇨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

고 있다. 

꾸준한혈당관리와
정기검사필요

당뇨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혈당검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

#7¿ø· ·¢8~27  2007.7.3 4:42 PM  ˘ ` 8    2100_A3



특집｜한국인의당뇨병맞춤치료

8 월간당뇨 7월호 월간당뇨 7월호 9

전체 인구의 1/3이 비만인 미국, 비만은 당뇨로

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뇨병환자가 많다. 하

지만, 미국보다살찐사람이훨씬적은우리나라

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당뇨병환자가 급증하고

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비만과 함께 오는 서구형

당뇨와 달리 마른 사람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

적지 않기 때문이다. 즉 그다지 살이 찌지 않아

도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. 서양인 당뇨병

환자의 90%는 비만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당뇨

병환자의 40% 가량은 비만이 아니다. 이처럼

서양인처럼 뚱뚱하지도 않고 지방섭취가 더 적

은데도 당뇨병환자가 많은 것은 한국인이 당뇨

에더취약하기때문이다. 체중이정상이라도복

부비만이 있으면 당뇨 위험이 높은데, 한국인은

서양인보다 같은 허리둘레라도 내장 지방이 좀

더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. 또 같은

내장 지방이라도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나쁜 물

질들이 좀 더 많이 배출돼 인슐린의 기능을 떨

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결국 한국인은

정상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으면 서양인보다

당뇨에걸릴위험이훨씬높은것이다. 서양인의

복부비만기준은 40인치가넘지만, 한국인은 35

인치 이상이면 복부비만 관련 대사 합병증이 급

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남자는 35인치 이상, 여

자는31인치이상이면복부비만으로진단한다. 

한국인은 체질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

비 능력도 떨어져 있다.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

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

비를 늘려주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

수있다. 하지만한국인은서양인보다인슐린분

비 능력이 약해 더 쉽게 당뇨로 진행하는 것이

다. 이는소형차와대형차의비유로쉽게이해할

수 있다. 티코 엔진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인이

한국인당뇨병환자의특징

비만하지않은
당뇨병환자많아

체질적으로
약한인슐린분비기능

생활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동물성 지방의 섭취

가 늘고 운동이 부족해져 그랜저 차제를 지니게

된것이다. 그러니자연스럽게문제가생길수밖

에 없다. 결국 차체의 무게를 줄여 엔진에 부담

이 덜 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. 무엇보다 적게

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

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. 단 것을 많이

먹으면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

다. 하지만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에 걸리

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동물성 지방의 섭

취와 이로 인한 복부비만이다. 한국인이 서양인

에 비해 당뇨에 취약한 만큼 무엇보다 복부비만

이생기지않도록미리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. 

당뇨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하면

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. 우리나라가 OECD

국가 중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원인

은 바로 당뇨관리가 부실해 합병증이 그만큼 많

이생기기때문이다. 당뇨는합병증이생기기전

까지는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으로 생각하지

않는경향이있는데, 통증이없다고해서방치하

다가는 갑자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. 당뇨 합

병증은 크게 심장과 뇌에 나타나는‘대혈관 합

병증’과콩팥과 눈, 그리고말초혈관에나타나는

‘소혈관 합병증’으로 나뉜다. 환자의 생명을 위

협하는것은뇌졸중, 심장병으로이어지는‘대혈

관 합병증’이다. 따라서 당뇨병환자는 혈당조절

이외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심장검사와 경동맥

초음파가 필요하고, 꾸준한 콜레스테롤 관리가

필요하다. 또눈에생기는합병증을미리점검하

기 위한 망막검사와 발에 상처가 생겨 발이 썩

는것을막기위한꾸준한발관리가필수적이다.

당뇨는 완치는 어렵지만, 꾸준히 관리하고 검진

을 받으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다스릴 수

있다.

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당뇨병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5백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70년대 50만 명 수준이던 당뇨병환자가 30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. 이런 추세라면 15

년 뒤인 2020년경에는 당뇨병환자가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말 그대로 '당뇨 대란'이

온 것이다. 더욱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4.7 명으로 회원국 평균 13.4 명의 2.5배

나 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. 당뇨병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지만, 무엇보다

당뇨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이다. 게다가 한국인은 체질적으로도 당뇨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

고 있다. 

꾸준한혈당관리와
정기검사필요

당뇨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혈당검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

#7¿ø· ·¢8~27  2007.7.3 4:42 PM  ˘ ` 8    2100_A3




